
인 사 말

원로의장스님을 비롯한 원로스님들께서 전해주시는 고견과 격려를 항상 
공경으로 받고 있으며 청안한 덕화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단은 큰스님들의 원력과 공심이 이룬 공덕에 누가되지 않도록 
종단 운영에 면밀함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1년
여 동안 종단 쇄신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을 풀어가면서 장기적인 계획속
에 종단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뜻을 경청하면서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심정으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최근 부동산의 등기를 총괄하는 대법원이 앞으로 사찰재산의 소유와 처
분에 있어 종단의 승인을 등기업무에 반영하겠다는 매우 의미있는 결정
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취지의 올바름과 정당함을 여러차례 요청하고 설
명하면서 이루어낸 것이며, 종단 재산의 망실을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망실재산에 대한 안타까움은 통합종단 출범이후 50여년 동안 어느 때고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법과 우리종단 종법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것이였기에 이를 악용한 일부 스님들이 사찰관리의 부실함으로 사회적으
로 커다란 오점을 남겨오던 현안이기도 했습니다. 

자성과 쇄신을 제안하여 실천해 나가고, 급기야 작년 종단의 어려운 현
실을 마주하면서 더욱 박차를 가했던 쇄신의 절실함에 부응하여 이루어
낸 성과라 하겠습니다. 재정투명화라는 그간의 사회의 걱정을 치유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중요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법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집행부와 중앙종회는 물론 관련 



현안에 밝은 중진스님들과 심도있고 오랜동안 논의를 진행한 결과물입니
다. 종단 소속임을 명백히 하고 종단 구성원으로서 예외없이 정체성이 
한결같음을 확인하며, 제한받던 권리를 회복하는 긍정의 성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정예하의 뜻을 받들어 화합하는 결과로 이끌
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쟁점으로 남아있는 사안들은 일
정 기간을 종법으로 정하여 현재 종회와 집행부가 특위를 구성하여 지속
적으로 화합의 조치를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관련 사안에 대
한 혜안이 깊은 원로스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교구본사가 종단의 현안은 물론 종단 운영의 미래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논의의 장을 만
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단의 미래를 가늠하는데 교구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안하고 본사의 위상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
러한 결과로 교구본사의 실제적 권한과 역할이 단계별로 정립되었으며, 
이제는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교구본사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집행하면서 종단운영의 효율을 높이게 되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두가 선대의 스님들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발원과 원력을 계승
한 것이면서도 이제 가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절마다 생명을 알리는 자연의 섭리처럼 쇄신하고자 다짐
했던 종단의 근황도 봄소식과 함께 결실을 하나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로스님들의 건강함과 덕화로 종단운영의 조언과 격려를 경청
하고 종단을 위하는 뜻을 잘 받아 소임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
도록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